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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개요

 시민환경운동의 발생지라고도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은 1970년대 빌(Wyhl) 원전건설 반대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시민사회 주도 이니셔티브(socio-civic initiatives)를 통해 미래 정책기반이 

되는 2009년 프라이부르크 지속가능 위원회 및 시 의회에서 지속가능성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Local Agenda 21과 올보로그 협약(Aalborg 

Commitments)의 일부를 형성했다. 

 2011년에는 지속가능한 관리 부서(Sustainability Management Unit)가 

신설되어 도시의 ‘그린 프로필(green profile)’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프라이부르크는 “소프트한” 생태학과 “하드한” 경제학의 조화로운 

모델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환경정책, 태양열 기술 및 지속가능성·기후

보호가 도시개발과 더불어 경제, 정책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의 적극적 

공감과 참여일 것이다. 

 경제 및 연구 분야
 원전폐지와 독일 에너지정책의 대안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필요한 

기술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데, 이는 “에너지 혁명”이라고도 불린다. 

독일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5,500억 유로까지 투자

할 전망이다. 한편, 의학과 헬스케어 분야를 제외한 환경 경제 및 연구는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2,000

여개의 기업에서 12,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65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했다. 태양광 분야에서만 100여개 기업에서 2,0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ISE 연구소1)와 같은 과학연구기관들은 수많은 스핀오프

(spin-off) 기업과 서비스 산업 및 관련 기관들을 둘러싼 구심적 역할을 

1) www.ise.fraunhofer.de



담당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부터 에너지 에이전시, 컨설팅, 태양광 

건축가, 제로배출 호텔 및 무역·제조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과 

임업 분야 역시 과학적 연구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기후보호 및 에너지 분야
 기후보호 이슈가 아직 중요한 정치 및 비즈니스 어젠다로 떠오르기 이전

부터 프라이부르크는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체르노빌 

사고 발생 직후인 1986년, 프라이부르크 시 의회는 같은 해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성, 재생에너지 발전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공급 전략을 채택하였다. 

 프라이부르크 시 의회는 1996년,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까지 절감하기로 약속한 이후 현재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이행 중에 있는 절감 기대치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 

 일괄 조치의 시행을 통해 프라이부르크 1인당 탄소배출량은 1992년 

대비 30%에 미치는 정도이며, 절대적 감소량은 20.7%를 달성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총 발전량의 60%에서 5%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2011년 이후 일반 소매고객 대상 녹색전력화 뿐만 아니라 시 전력 소비

량의 50% 이상이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노력과 기업, 에너지 공급업자, 개별 

가구, 교육 및 연구기관 간의 파트너쉽이 요구된다. 

 현재 프라이부르크 시는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해 

캠페인과 지역별 에너지효율성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일례로 시민들로 

하여금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습관의 친환경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기후보호를 위한 200가구”(“200 Familien aktiv furs Klima” 와 

“기후클럽”(“Klima Klub”)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 시는 

“Bio-Stadte” (“organic towns”) 네트워크의 멤버로서 지역 특산물 

및 친환경 식품의 공급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2년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 "프라이부르크 건물에너지효율 

기준(Freiburg Energy-efficient Housing Standard)"이 제정되어 

국가에너지절약법(EnEV)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리노베이션을 비롯해 산업 부문과 개별 

가구에 대한 프로젝트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 

무엇보다 시민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 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녹색산업단지(Industriegebiet Nord)
 프라이부르크의 녹색산업단지2)는 300 헥타르 규모로 현재 3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본 산업단지의 전력소비량은 도시 총 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CO₂배출량은 약 10%에 달한다고 집계되었다. 

지난 2014년 2월 출범된 "녹색산업단지 프라이부르크(Green Industry 

Park Freiburg)" 이니셔티브는 도시 최대 규모의 오래된 산업단지 부지를 

첨단,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효율적인 산업단지로 전환시키고, 국가적 

모델로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관련 직종 및 개인 소유 기업 솔루션을 

종합하고 신 프로젝트 및 파일럿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포함한다.

2) www.greenindustrypark-freiburg.de



 프라이부르크 녹색산업단지는 기후보호 컨셉을 가진 독일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로서 연방 환경부의 국가 기후보호 이니셔티브와 시 환경보호부

로부터 각각 절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녹색산업단지와 기후보호컨셉

으로의 이행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지역 기업들과 수차례의 워크숍으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과 소비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한 다음 시스템 최적화를 연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처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실행계획(action plan)은 

어떠한 조치가 어디서, 어떻게 이행될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인프라의 분석, 적절한 메커니즘 개발 및 기존-신규 프로젝트 간 연계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지역 기업들의 비용 안정화 및 절감을 이루어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Industrial Park North 에너지맵과 재생

가능에너지 잠재성 분석, 두 차례의 산업단지 비즈니스 워크숍을 기반으로 

약 70개의 기후보호 조치가 준비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프라이부르크 시의 “Perspektivplan Freiburg" 로드맵은 향후 10-15

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 및 

공간계획 정책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로드맵은 비공식적 프레임

워크임에도 불구하고 2020 토지개발계획(land development plan)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간의 최소 간격이나 필요한 공간 

면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개발이 주목해야 할 주요 분야들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분명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로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

하였으나, 동시에 높은 주택수요라는 문제점에 직면해있다. 기존 개발 구역 

외에 5,000채의 주거공간, 약 11,5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주택을 위한 

신지구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100 헥타르 면적의 프라이부르크의 서부 

Dietenbach에서 개발프로젝트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는 독일연방빌딩

코드와 함께 도시개발공식계획(städtebauliche Entwicklungsmaßnahme)을 

기반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벤치마크로써 보봉(Vauban District)과 리젤

펠트(Riesefeld)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다. 

- 보봉(Vauban)3) : 40 헥타르 규모의 도심지역인 보봉은 프랑스군이 주둔

했던 곳으로, 현재는 5,500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가족 단위의 살기 

좋은 단지이다. 의무 저에너지 건축물과 패시브하우스, 잉여에너지하우스 

등이 해당 지역을 이루고 있다. 재생에너지 및 태양열을 이용한 지역

난방 시스템이 대부분의 집에서 사용되고 있다. 

- 리젤펠트(Rieselfeld)4)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내 120여 개의 민간

건설업체 및 투자자가 참여한 70헥타르 규모의 주택지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10,500여 명의 시민에게 3,700채의 주택이 

제공되었다. 이곳은 250 헥타르의 자연보존지역과 경계하고 있어 주민

들에게 휴양공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에너지 건물 및 태양열 

시스템,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 물공급 계획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우수 개발 모델이다. 

 교통 분야
 1969년 프라이부르크 시는 처음으로 “종합 도시 교통 정책(General 

Urban Transport Policy)”을 채택한 이후 도시개발과 자연·환경을 

대립시키지 않는 우수한 이동 수준의 교통정책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였다. 

3) www.freiburg.de/vauban
4) www.freiburg.de/rieselfeld



 1982년과 1996년 사이 도심 교통량 중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서 27%로 증가하였으며,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서 

18%로 올랐다. 반면, 자가용 자동차가 차지한 비율은 38%에서 32%로 

하락했다. 여타 독일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프라이부르크의 자가용 

비율은 인구 1천 명당 393대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는 시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교통량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트램 노선과 편리하게 연결된 보봉과 리젤펠트 지역의 신설부터 

도심에 위치한 대학부지 확장, 시장과 중심지 계획 등 주요 도시개발 결정

들은 ‘교통량 발생 증가 예방’이라는 컨셉에 근거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관련 

인프라의 확장을 이루었으며, 도시 주요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와 자전거

-택시를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도시친화적인 교통관리는 프라이부르크 

교통정책의 세 번째 목표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는 주차 관리 

시스템 및 카셰어링(Car-sharing) 네트워크이다.  

1973년 처음 보행구간이 지정된 이후 프라이부르크 시의 교통정책은 주로 

체계적인 구역별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  운행 횟수 및 안정성을 개선시킨 신규 노선이 추가 건설되어 프라이

부르크 시의 대부분에 이르는 시내구역을 연결하고 있다. 70%에 이르는 

시민들이 트램 정류장과 인접해 살고 있다. 



-  브리스가우 에스반 철도(Breisgau S-Bahn)는 도시와 지방간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하며, 중앙기차역에서는 원거리 철도로 연결될 

수 있다. 

-  현재 42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망이 촘촘하게 건설되어 있다. 또한 

자전거 공원, 안내판, 사이클링 지도 및 이외 마케팅 활동들이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  도심 대부분이 도보 전용구간으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수년간 도시

공간의 업그레이드는 지속될 전망이다.

-  도로안정정비(traffic calming) 조치를 통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

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 거주자의 90%가 시속 30km 제한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프라이부르크 시의 폐기물 발생량은 연방정부의 평균치인 122kg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90kg을 기록했다. 한편, 친환경 쓰레기통의 도입 등 수준 

높은 재활용수집시스템을 통해 총 폐기물의 69%가 재활용되고 있다. 

 지난 25년 간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종합폐기물관리

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시민교육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폐기물 관련 환경

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썼다. 재활용 처리회사인 프라이부르크 쓰레기관리 

및 도시정화(Abfallwirtschaft und Stadtreinigung Freiburg GmbH, 

ASF)는 학교와 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이나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시 당국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모범 모델이 되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1991년 

도입된 재활용(“Mehrweggebot”)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쓰레기통의 크기나 수거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쓰레기 처리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며, 친환경폐기물의 퇴비화 및 천 기저귀 사용자

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수여한다. 



 2005년 이후 비재활용폐기물의 경우 프라이부르크 남쪽 20km 쯤에 

위치한 열처리 폐기물소각·에너지생산 설비(Thermal Non-recyclable 

Waster Treatment and Energy Generation Plant, TREA)에서 엄격한  

환경 기준에 의거해 소각처리된다. 특정 기간, 본 설비에서 생산한 에너지로 

28,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 적이 있으며, 2016년 중순 이후 총 

12,200MWh의 난방열이 생산되었다.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원문은

https://www.freiburg.de/pb/site/Freiburg/get/params_E-904518296/640888/Gr

eenCity_E2017.pdf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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